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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는 보편적 학습설계를 중학교 수업에 적용하는 실행연구를 통해 수업혁신의 원리를 도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 학교인 A중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배움중심수업을 구현하
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격차를 해결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를 A중학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자 실행연구를 진
행했다. A중학교 교사들은 연구자의 협의 하에 사전모임, 수업참관, 사후모임 등을 통해 ‘협력적 학습
구조의 형성’, ‘배움의 걸림돌 제거’, ‘표현 방식의 다양화’ 등의 원리를 적용해 갔다. 그리고 ‘실행 중 성
찰’을 반복하면서 모든 교사들이 적용할 수 있는 수업혁신의 방안을 찾아 갔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행연구를 통해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를 확산하기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학교의 상황에 따른 실천적 연구, 기존의 수업혁신 성과와 보편적 학습설계의 결합, 
보편적 학습설계 원리에 대한 단계적 접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업 원리 도출 등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단도구의 개발, 협력교사제 확대 등을 포함한 중층적 지원 시스템이 학
교에 구축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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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공교육은 ‘모두를 위한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학생의 가정배경, 출신지역, 학업능력, 인종, 장애 유
무 등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교육의 과정이나 결과에서도 차이를 최
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네스코는  ‘Education for All(EFA)’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세계 
모든 나라가 누구에나 차별 없이 평등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취지로, 세계 각국의 교육 
상황을 ‘EFA’의 관점에 따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UNESCO, 2015). 우리나라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시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항목에서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문화
적 배경에 의해 교육의 기회와 학습 경험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학습 부
진 학생,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교육부, 
2022).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이러한 이상을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입시경쟁교육의 폐해는 소수의 학생
들을 선별하기 위해 다수의 학생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다인수 학급이라는 조건에서 
모든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을 진행하기란 쉽지 않으며, ‘모두를 위한 교육’에 공감하는 교사
라 할지라도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론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제 ‘모두를 위한 교육’은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의 과제가 되고 있다.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학생의 증가, 코로나19 이후 심각하게 벌어진 학습격차 등을 고려해 볼 
때,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인구수 
급감이라는 미래사회의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이제 더 이상 소수의 학생을 선별하기 위해 다수의 학생
을 배제하는 시스템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학
생 한명 한명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소수의 수월성’을 위한 교육이 아닌 ‘다수의 탁월성’을 위한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보편적 학습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편적 학습설계’는 본래 건축
물에 있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모든 이용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편적 설계의 원리(Universal 
Design)에서 출발하였고, 이것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도움이 궁극적으로는 모든 학생
에게 도움이 된다’는 원리(Universal Design for Learning)로 이어지게 되었다(김남진, 2019). 이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 분야에서 출발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주로 특수교육  분야에서 논
의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를 모든 학교교육에 적용하려는 연구와 실천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교육에서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를 적용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소수의 장애학생들을 대상으
로 하는 교실상황과 다인수 학급에서의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오랫동안 일제식 수업에 익
숙해져 왔던 교사들이 이러한 원리를 창조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경험이나 역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이상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론으로서 ‘보편적 학습설
계’의 중요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일반적인 중등교육 분야에 창조적으로 적용해 수업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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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평을 확산할 가능성을 찾아 찾고자 한다. 그동안 많은 학교들이 ‘배움중심수업’ 등의 담론을 바탕
으로 학생 참여형․협력형 수업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배움중심수업은 교과 지식의 일방적 전달 
수업을 넘어 학생을 배움의 주체로 놓고 학생의 자발적 역량을 기르는 수업을 지향해 왔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경기도교육청,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움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까지 참여하
는 수업을 실천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안을 
찾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A중학교를 연구대상 학교로 선정하여 보편적 학습설계를 중학교 수업에 적용
하는 실행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특히 특정 교과에서의 교사 개별적 실천을 넘어 모든 교과에서 
공동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도출하여, 수업혁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보편적 학습설계’의 개념과 특징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이념은 모두가 다른 사람과 비교될 수 없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학생들이 가진 고유한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이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학습체제’를 구축해
야 한다. 

이러한 정신이 국가교육과정 차원에서 명시된 대표적인 사례가 핀란드이다. 핀란드의 국가교육과
정에는 ‘모두를 위한 교육’ 실현을 위한 규범과 지침이 곳곳에 명시되어 있다. 모든 학생이 학습에 대한 
지원과 복지를 제공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중층적 지원을 ‘일반지원’, ‘집중지원’, ‘특별
지원’으로 구분하고 있다(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2014). ‘일반지원’은 일반적인 교
실상황에서 모든 학생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지원을, ‘집중지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 학생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특별지원’은 장애학생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
해 전문적 지원을 의미한다. 

‘모두를 위한 교육’의 취지가 교수학습의 차원에서 구체화된 대표적인 방법론이 ‘보편적 학습설계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UDL)’이다(김남진, 2019; Bowe, 2000;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2005; Hall & Rose, 2012; Nelson, 2014; Posey & Novak, 2020). 보편
적 학습설계는 학생마다 지니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모든 학생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
수학습을 다양하게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특히 배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주목하여 이들
의 학습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자료와 학습활동을 제공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을 촉진하는 개별화 학습을 지향한다. 이것을 ‘보편적(universal)’인 학습이라고 부
를 수 있는 이유는 배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교수학습이 궁극적으로는 모든 학생을 위한 
최상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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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와 방법론이 체계화된 것은 미국의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CEC, 2005)과 Center for Applied Special Technology(CAST, 2011)에 의해서이다
(김남진, 2019). 여기에 정리된 보편적 설계의 지향과 원리는 국내에도 널리 인용되고 있다. 이를 다음
과 같이 구조화할 수 있다.

<표 1> 보편적 학습설계의 지향과 원리

보편적 학습설계의 지향
공평한 교육과정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한다.
간단하고 직관적인 교수학습 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한다.

다양한 표현 수단 학생들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성공지향적 교육과정 불필요한 장애를 제거하여 지원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적절한 노력 수준 학습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을 위한 적절한 환경 적절한 교실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격려한다.

󰀻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

표상의 원리 인지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와 매체 제공
표현의 원리 전략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학습활동 제공
참여의 원리 정서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참여 방식 제공

이를 바탕으로 김남진 외(2017)은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를 한국의 특수교육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한 수업 체크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2> 보편적 학습설계 기반 수업분석 체크리스트 항목

원리 지침

Ⅰ. 표상의 원리
1. 인지 방법의 다양한 선택 제공
2. 언어, 수식, 기호의 다양한 선택 제공
3.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선택 제공

Ⅱ. 표현의 원리
4. 신체적 표현수단을 제공
5. 표현과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선택 제공
6. 자율적 실행기능에 따른 다양한 선택 제공

Ⅲ. 참여의 원리
7. 흥미를 돋우는 다양한 선택 제공
8. 지속적인 노력과 끈기를 돕는 선택 제공
9. 자기조절 능력을 키우기 위한 선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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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편적 학습설계’의 구현 양상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는 주로 특수교육 현장에서 구체화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
루어져 왔다. 특수학급이나 통합학급에서는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가 ‘표상의 원리’(보조공학 활용, 
다양한 매체 활용, 교구나 실물 활용, 전자 교과서 활용 등), ‘표현의 원리’(난이도 변경, 의사 표현을 돕
는 매체 활용 등), ‘참여의 원리’(흥미 유발 전략, 보상 및 강화물 제공, 성취 지향적 피드백 제공 등)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미령 외, 2021; 김은선 외, 2011; 유성균 외, 2017). 

그러나 특수교육에서 적용되고 있는 수업의 방법을 일반교육에까지 적용하기에는 그 조건이 다르
다. 특수교육은 개별화 교육계획에 따라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조공학을 활용하는 것이 일
반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익숙하다. 하지만 다인수 학급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일반학교, 특히 학습부진이 누적
되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의 지식을 가르쳐야 중등학교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기가 수월
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반교육에서도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를 적용하려는 노력이 점차 확산
되고 있다. 이는 교사들이 특히 배움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
다. 하지만 아직은 보편적 학습설계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초보적인 단계라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연구
물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장애학생이 없는 일반학급에서 보편적 학습설계의 적용 과정을 분석한 
연구물은 조윤정 외(2021a, 2021b)의 연구가 거의 유일한 실정이다. 조윤정 외(2021b)는 연구대상 
초등학교의 수업에서 학생들의 학습성향 진단, 학생의 수준에 맞는 목표 제시, 다양한 교구와 방법을 
활용한 표현 방식 제공, 꼬마 선생님 활동, 과정중심 피드백 전락 등이 이루어졌다고 분석하였다. 하지
만 이는 실험적 환경에서의 교사 개인의 수업 전략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현장에 일반화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김수연 외(2021)는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를 혁신학교의 배움중심수업의 원리와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보편적 학습설계와 배움중심수업 모두 학생을 배움의 주체로 놓고 학생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여 모든 학생의 수업 참여를 돕고 있지만, 학생주도성과 실행 방법의 명시성은 보편적 학습설계
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가 일반교육에도 확산되기 위해서는 
학습자에 대한 깊은 이해,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공동 책무성, 평가 조정의 시도 등이 필요하다고 보
았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일반학교 현장에서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토한 것은 아니다. 

이상의 연구는 일반학교에서도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소
중한 성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가 아직은 개별 교사 차원의 실천에 머물러 있어 여전히 일반화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혁신학교 등에서 실천된 사례를 통해 볼 때, 수업혁신을 위해서는 모든 교
사가 수업철학을 내면화하고 공동체적인 실천을 모색해야 한다. 보편적 학습설계라는 한 단계 높은 과
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연구대
상 학교 전체 교사와 협의 하에 보편적 학습설계 구현을 위한 실행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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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절차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보편적 학습설계를 구체적으로 중등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A
중학교를 연구대상으로 한 실행연구를 진행하였다. A중학교는 2009년에 혁신학교로 지정된 이래 지
금까지도 모범적인 혁신학교로 인정받고 있다. 이 학교가 모범적인 혁신학교로 성장하게 된 것은 무엇
보다도 교사공동체 문화의 힘이 크다. 혁신학교 초창기부터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활발히 운영해 왔으
며, 이를 통해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을 이루어 왔다. 이 학교 교사문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수업을 
공개하는 것이 일상적이고 자연스럽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교사들의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배움중심
수업’을 구현해 왔다.

하지만 이 학교에서도 수업을 혁신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존재해 왔다. 여느 학교와 마찬
가지로 학생들 사이에 다양한 편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 학생은 배움에 어려움을 겪고 학습을 포
기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A중학교 교사들은 이 학생들에게도 질 높은 배움이 이루어지기 위해 많은 노
력을 하였으나, 기존의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러한 이유로 보편적 학습설계에 대한 실행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2. 실행연구 과정과 절차

실행연구(action research)는 실행자인 교사가 자신이 부딪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
하고 그 결과를 성찰하며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의 실천적 연구방법론이다(이용숙 외, 2005). 
실행연구를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 분석’, ‘잠정적 대안 설정’, ‘1차 실행’, ‘실행 후 성찰’, ‘2차 실행’, ‘해
결방안 도출’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 때 실행연구 과정 및 결과를 검증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외부 연구자와 함께 협력적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A중학교의 실행연구는 연구자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연구자는 A중학교의 전년도 교육활동을 평
가하는 자리에서 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실행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연구자는 학력 격차나 학습 소외와 같은 상황은 개별 교사나 특정 교과를 넘어 모든 교사
들이 공통적으로 접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 교사의 실천과 성찰을 통한 깨달음을 일반적 수
업혁신의 원리로 일반화해 가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자는 또한 A중학교 
교사들이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경험으로부터 협력적 문화가 충분히 형성되어 왔으며, 교사 20여 
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모든 교사가 참여하는 실행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
다. 

 A중학교 교사들은 연구자의 안내에 따라 보편적 학습설계 및 실행연구의 개념과 방법론을 학습하
였다. 그리고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공개수업을 진행하였다. 공개수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교사들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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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개수업을 담당한 교사가 작성한 수업지도안을 사전에 검토하는 모임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공개
수업을 참관한 후 이에 대한 의견과 개선 방안을 함께 나누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다음 공개수
업 담당자가 자신의 수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실행 및 성찰’을 반복해 나갔다. 1학기 말에는 중간 연
구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후 2학기 실행연구 계획을 수립한 후 1학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실행 및 성
찰’을 반복해 갔다. 2학기 말에는 1년 동안에 진행된 실행연구 과정 및 결과를 함께 공유하며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1년 동안 진행되어 온 실행연구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다
른 학교 교사들을 초대하여 교육과정 컨퍼런스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상의 실행연구 과정을 아래와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 실행연구 절차

단계 절차 세부 내용 일시

1차 
실행

협의
전년도 평가 전년도 교육과정평가회 운영, 문제 분석 2021.12.
사전 연수 보편적 학습설계 학습, 잠정적 대안 수립 2022.02.
계획 수립 실행연구 방법론 학습 및 계획 수립 2022.02.

실행
및

성찰

1차 공개수업 사전 모임, 수업 참관, 사후 협의 2022.04.
2차 공개수업 사전 모임, 수업 참관, 사후 협의 2022.05.
3차 공개수업 사전 모임, 수업 참관, 사후 협의 2022.06.

성찰 1학기 평가회 실행연구 과정 및 결과 성찰 2022.06.

2차
실행

협의 계획 수립 2학기 실행연구 계획 수립 2022.08.

실행
및

성찰

4차 공개수업 사전 모임, 수업 참관, 사후 협의 2022.09.
5차 공개수업 사전 모임, 수업 참관, 사후 협의 2022.10.
6차 공개수업 사전 모임, 수업 참관, 사후 협의 2022.11.

성찰 2학기 평가회 실행연구 과정 및 결과 성찰, 시사점 도출 2022.11.
대외 공유 교육과정 컨퍼런스 1년 실행연구 결과 대외 발표 2022.12.

이 연구는 실행연구의 유형 가운데 교육과정 실행 주체인 교사가 자신들과 래포 관계에 있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이론과 실천의 통합을 지향하는 협력적 실행연구에 해당한다. 연구자는 A중학교의 학
교교육과정 평가회, 연수, 수업 참관 등에 컨설턴트로 참여하면서 교사들과 자연스러운 래포 관계를 
형성해 왔다. 연구자는 1년 동안 이 과정을 꾸준히 참관하면서, 월별 정기모임마다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기말에는 그동안 진행된 실행연구 성과를 일반화하여 ‘A중학교가 지향하는 수업의 원리’를 
교사들과 함께 정리하고,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가 일반학교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도출하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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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보편적 수업설계의 적용 방안 실행연구

1. 사전 협의

우선 연구자의 제안으로 수업실행연구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일반교사에게 아
직 실행연구라는 개념은 낯선 상황이다. 그러나 A중학교 교사들은 수업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답을 찾기보다 본인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탐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
감하였다. 이는 A중학교 교사들이 평소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꾸준히 운영하며 알게 모르게 연구자로
서의 역량도 축적해온 결과이다. 

교사1 : 그동안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 학생끼리 서로 협력하는 수업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요. 교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고, 기초학력이 심각하게 부
족한 학생들도 있어요.

교사2 : 우리 학교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는 어떤가요?”, “전반적인 모둠 분위기는 어떤가요?”, “언제 배움이 
일어나고 언제 배움이 주춤거리나요?”, “표현과 공유 활동은 어떤가요?”라는 질문으로 수업나눔을 진행해 
왔어요. 그런데 이런 수업나눔 방식은 한계가 있어요. “이게 문제니까 이걸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은 하
지만, 거기에 끝나 버리고, 정작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A중학교 교사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연구자가 제안한 실행연구에 흔쾌히 동의하고,  실행연
구 계획을 수립하였다. 먼저 교사들은 ‘자신이 수업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신
들의 실행연구 주제를 “학업 수준이 다른 학생들이 모두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업을 진행해야 하
는가?”라는 연구 문제로 정리하였다. 연구자는 ‘보편적 학습설계’라는 개념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제
안을 하였다. 연구자는 ‘보편적 학습설계’의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를 진행하였고, 교사들은 조윤
정 외(2021a)의 연구를 읽고 토론도 진행하였다. 

교사3 : 책을 읽었지만,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가 잘 이해되지는 않아요. 표상의 원리, 표현의 원리, 참여의 원리
가 머릿속에 맴돌기는 하는데, 책에 나온 사례를 읽어봐도, 이걸 내가 내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교사2 : 이걸 우리 식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표현의 원리를 적용하려면, 학생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학습활동 
선택지를 제공해야 할 텐데 이게 가능할지 의문이네요.

교사들은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보편적 학습설계



보편적 학습설계에 기반한 수업혁신 실행연구 

255

라는 개념이 처음 나오게 된 특수교육의 상황과 일반 중등학교의 상황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
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자신들이 이해한 만큼,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이 원리를 적용하는 방
법을 하나하나 찾아 나갔다. 이 과정을 통해 A중학교 교사들은 본인들이 이해한 보편적 학습설계의 개
념, 그리고 학교의 상황에 맞는 보편적 학습설계의 지침을 다음과 같이 잠정적으로 정리하였다.

<표 4> 잠정적으로 정리한 보편적 학습설계의 개념과 지침

연구 문제 보편적 학습설계의 개념 보편적 학습설계의 지침

학업 수준이 다른 학생들이 
모두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가?

학습의 장애를 제거하고 
출발선에서부터 모든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학습설계

  1. 배움의 걸림돌 제거

  2. 협력적 학습구조의 형성

  3. 표현 방식의 다양화

교사들은 우선 ‘배움의 걸림돌 제거’를 보편적 학습설계의 출발점으로 보았다. 이는 ‘보편적 설계
(Universal Design)’의 원뜻에 충실한 것이기도 하다. 중학교만 하더라도 학생들 사이에 상당한 학습 
격차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점, 특히 수학이나 영어와 같은 주지교과에서는 선수학습 부족 등으로 인
한 학습의 어려움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보았다.

다음으로 ‘협력적 학습구조의 형성’을 중요한 원리로 보았다. A중학교에서는 이미 일상적으로 모둠
별 협력학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사들은 이러한 경험을 발전시켜, 학생들 사이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구조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배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동료학생들이 
도움을 제공하는 구조를 자연스럽게 만들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표현 방식의 다양화’를 도전적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는 A중학교 교사들이 보편적 학습설
계의 원리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한 지점이기도 하다. 표현 방식을 다양화하려면 학생들의 개
별적인 특성을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학습과제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다인수 학급에 적용하는 방법
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하는 방법을 실행연구를 통해 찾고자 하였다.

A중학교 교사들이 설정한 ‘배움의 걸림돌 제거’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표상의 원리’, ‘협력적 학습구조의 형성’은 학생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수업에 참여하
도록 하는 ‘참여의 원리’, ‘표현 방식의 다양화’는 학생들 각자 자신의 방법에 따라 배운 내용을 표현하
는 ‘표현의 원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를 이론적으로 정립하기보다는 교사들의 다양한 수업 실행 속
에서 실천적 원리를 귀납적으로 도출하기로 하였다. 또한 교과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보편적 학습설계 원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타교과 교사들과 함께 사전모임, 수업참관, 사후
모임을 진행하면서 모든 교과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된 원리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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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실행

가. 협력적 학습구조 형성 (체육)

A중학교 교사들은 그동안 학생들 사이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수업을 일상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이 
속에서 학생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협력학습은 Vygotsky(1978)가 
말한 ‘근접발달영역’을 창출할 수 있으며, 특히 배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또래와의 협력, 교사의 
도움’을 통해 잠재적 발달영역을 실제적 발달영역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된다. 이는 또한 뒤처지는 학
생들에게도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지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 
중 특히 ‘참여의 원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A중학교 교사들은 그동안 다소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협력학습을 구조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
다. 실행연구 계획에 따라, 체육교사는 동교 교사들에게 자신의 수업 설계에 대해 사전 검토를 받고, 이
를 공개수업을 통해 실행한 후 다시 동료들과 성찰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체육교과는 팀 활동이 많
은 특성상 ‘협력적 학습구조의 형성’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였다.

‘이어달리기’는 잘하는 아이들만 참여하지 모두가 참여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
록 할 것인가 고민을 했어요. 이 수업에서는 ‘협력’을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했어요. 영상을 찍어 자기의 달리기 
자세를 분석하고 훈련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학생들이 서로 피드백을 주도록 했어요. 아이들이 협력해서 달
리기 자세도 잡아주고 배턴 터치 연습도 하니, “와, 진짜 빨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재도전의 기회를 주니, 
‘C’에서 ‘A’로 향상된 아이들이 만족감을 크게 느꼈어요. (체육교사)

체육교사가 주안점을 둔 방법은 ‘서로 도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다. 우선 1차로 개인
별 기록을 1차로 측정하였다.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달리기 모습을 촬영하고, 동료 학생의 피드백을 받
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인기록을 2차로 다시 측정한 후 향상점수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팀별 기록도 1
차와 2차로 나누어 향상도를 측정하였다. 팀 기록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 기록 향상이 필수가 되도록 함
으로써 협력을 구조화하였다. 

참관교사 1 : 선생님 수업에서 학생들이 서로 도우면서 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저도 모둠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냥 학생들에게 맡기만 하고 저는 뭘 해야 할지 잘 몰랐는데, 선생님처럼 구조화된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개인 책임과 집단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는 걸 배웠어요.

참관교사 2 :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잘하는 아이들만 다른 아이를 도와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잘하지는 못하더
라도 “다 같이 해 보자!”라고 분위기를 형성하는 아이도 있어요. 정서적으로 돕는 아이의 역할이 크
다는 걸 알았어요.

참관교사 3 : 오늘 체육수업은 구조가 좋았어요. 개인기록, 팀 기록, 1차 측정, 2차 측정 등등을 통해 보편적 학습
설계로 나아가더라고요. 모두가 책임을 갖고 모두가 도와주며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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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사 : 하지만 여전히 고민이 남아요. 개인마다 기대 수준이 다른데 어느 수준까지 제가 설명해 주고 독려해야 
하는지, 능력과 상관없이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가장 못하는 학생에게
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줘야 하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이처럼 A중학교 교사들은 체육교사의 수업을 통해 ‘서로 돕는 구조’, ‘정서적으로 독려하는 분위기’ 
등이 ‘참여의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임을 알아가게 되었다. 이는 A중학교처럼 협력수업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에서는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원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히 뒤처지는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식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중학교 교사들
은 ‘배움의 걸림돌 제거’라는 과제를 실행해 보게 되었다.

나. 배움의 걸림돌 제거 (영어, 수학)

A중학교에서는 배움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진단 활동, 정서 회복, 보충학습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수업의 과정에서 이들 학생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특히 영어, 수학 교과 등 주지 교과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A중학교의 영어교사, 수학교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영어수업이 단지 영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통해 삶의 문제, 사회 문제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 없어요.”, “모르겠어요.”라는 반응을 듣는 게 가슴 아파요. ‘보편적 학습
설계’를 공부하면서, 개별 학생들에게 어떤 배움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수업을 설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움 영상을 찍고 학습활동지 QR코드로 넣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해 봤어요. (영어교사)

A중학교의 영어교사는 오랜 경력 동안 매우 숙련된 수업을 이끌어 왔다. 여기에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배움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단어의 뜻을 
모르는 학생, 기본적인 문장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별도로 도움 강의를 짤막하게 촬영
하고, 이를 학습활동지에 QR코드로 연결하였다. 

간단한 진단 퀴즈를 통해 어휘력 수준을 확인하고, 자신의 수준에 따라 영어 혹은 한국어로 학습지
를 작성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QR코드를 통해 도움 강의를 복습하고, 모둠활동을 통해 각자가 작
성한 내용을 친구들과 보완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도움 강의를 QR코드를 통해 제공한 것은 ‘표상의 원
리’에,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따라 답안을 영어 혹은 한국어로 작성하도록 한 것은 ‘표현의 원리’에 
해당한다. 

참관교사 1 : 학습활동지에 QR코드를 넣을 생각을 하신 게 너무 놀라워요. 이거라도 있으니까 아이들이 아예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번 도움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 저라면 못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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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교사 2 : QR코드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아이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참여시키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각자 자기 수준에 맞게 학습 방법을 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더
라고요.

영어교사 : 솔직히 성공한 수업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여러 가지 학습 장치를 만들어 놨지만, 이것조차 활용하지 
않는 아이도 있어요. 보편적 학습설계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아이는 30분, 어떤 아이는 2시간이 필요해
요. 특히 ○○이는 더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A중학교 교사들은 도움 영상 제공 등 배움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일부 
학생은 이 도움 자료조차 스스로 찾아보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데에 한계를 느꼈다. 이 학생을 지원하
기 위해서는 더욱 촘촘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데, 당장은 그 방안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영어 수업 못지않게 학생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교과는 수학이다. 수학교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교사제 수업’을 선택하였다. ‘협력교사제 수업’은 한 교실에 두 명의 교사가 진행하는 수업으
로 ‘담당교사와 협력교사의 협력수업을 통해 모든 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참여하는 수업 전략을 구사하
며, 특히 배움이 느린 학생에 대한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수업을 의미한다. 이의 구체적인 방법으
로는 배움에 어려움을 겪는 특정 학생을 위한 ‘특별지원 수업’, 소수의 학생을 위한 ‘집중지원 수업’, 모
든 학생을 위한 ‘일반지원 수업’이 있다(이형빈 외, 2015).

이러한 협력교사제 수업은 보통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외부 강사를 채용해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
다. 그러나 A중학교에서는 협력교사제 수업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동교과 교사가 본인의 수업시수 
이외의 시간을 추가로 할애하여 협력교사 역할을 담당하였다. 협력교사 역할을 맡은 교사는 담당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배움을 관찰하며,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개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집중지원 수업’ 모델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배움의 걸림돌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수학교사는 학습의 과제를 다양화하여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목표에 접근하
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이를 학습활동지에 구조화하였다. 수업시간에 배운 수학적 개념을 ‘글로 설명
하기’, ‘예로 들어 설명하기’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고, 수준이 다른 학생들을 위해 과제를 2~3가지
로 개별화하였고, 개별 학습이 끝난 이후에는 이른바 ‘점프 과제 - 다소 어렵지만 흥미로운 과제, 학생
들이 협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여 개별 학습과 협력 학습을 구조화하였다. 이러한 과제
를 수행하는 동안 담당교사와 협력교사가 각각 모둠을 순회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제공하였다.

참관교사 : 저는 2모둠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관찰했는데, ○○이와 □□이는 정확히 적었고, △△이와 ▽▽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하더라고요. 또한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어요.

협력교사 : 제가 협력교사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모둠의 상황을 파악하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에 다가가고 있어요. 하지만 특정한 학생에게만 도움을 주면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도움을 주기도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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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사 : 협력교사 선생님이 시간을 내어 도와주셔서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학생의 수준을 고려해서 아예 다른 
학습지를 줘야 하는지, 아니면 학습지 안에서 과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모
둠에서 도움을 받도록 할 것인지, 협력교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하는지,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낙인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인지 더 고민해 봐야겠어요.

이처럼 A중학교 영어, 수학 교사들은 무엇보다도 ‘배움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다. 도움 
영상자료 제공, 협력교사제 도입 등은 교사의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교사들은 모든 학생
의 배움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시도들이 효과를 거두
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실천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었다.

다. 1차 실행 후 성찰

A중학교 교사들은 세 차례의 공개수업과 협의를 진행한 후 1차 실행에 대한 성찰을 진행하고 향후 
실행연구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였다. A중학교 교사들은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우선 
‘협력적 학습구조의 형성’, ‘배움의 걸림돌 제거’에 주목했다. ‘협력적 학습구조의 형성’은 이전부터 노
력해 온 부분이라 이 과제를 실행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다만 이를 각 교과의 특성에 맞게 구
조화하고, 학생들이 이를 자연스럽게 내면화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향
후 모든 수업에서 이 원리를 공유하고 실천하기로 하였다.

‘배움의 걸림돌 제거’는 다소 어려운 과제로 보였다. 도움 영상자료 제공하기, 협력교사제 운영 하기 
등은 우선 교사의 추가적인 헌신이 요구되는 과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중학교 교사
들은 기존의 수업에서 덜어야 할 것을 먼저 생각하고 수업의 구조를 단순화하기로 하였다. 그래야 추
가로 배치되는 다양한 학습 장치들이 교사나 학생의 입장에서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수학 수업에서 협력교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학기에는 학교 예산으로 시간강사를 
채용하여 협력교사제 수업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1학기 1차 실행연구를 마무리한 이후 A중학교 교사들은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를 조금은 더 구체
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보편적 학습설계의 의미를 ‘배움의 걸림돌이 제거된 
상태에서, 학생들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 이해하고 생각하는 방식, 배운 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스
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 설계’라고 다시 정리하게 되었다.

1차 실행에서는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 중 주로 ‘참여의 원리’(협력학습의 구조화), ‘표상의 원리’
(배움의 걸림돌 제거)가 적용되었다. 물론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방법을 선택하게 하는 ‘표현의 원리’
도 일부 적용되었다. 그러나 다인수 학급에서 개별 학생들의 학습 성향, 학습 수준 등에 따른 표현의 원
리를 적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2학기에는 ‘표현의 원리’에 주목한 
실행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사전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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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실행

가. 학습 방법의 선택 (수학)

1차 실행연구에서 협력교사로 참여했던 수학교사는 자신이 담당할 실행연구에서 ‘표현의 원리’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수학교사는 보편적 학습설계의 이론을 학습하면서 다중지능이론에 주목하였다. 
Gardener(2006)에 의하면 인간의 지능은 단일한 차원이 아니라 다층적 차원에서 구성되어 있는데, 
학교교육은 주로 언어지능, 논리수리지능을 활성화할 뿐 나머지 공간지능,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내적지능, 자연지능 등 나머지 영역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학 수업에서
는 정적인 환경에서 손으로 문제를 푸는 등 논리수리지능만을 활성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중학교 수학교사는 이 점에 착안하여, 학생들이 수학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위주로 다양한 
학습활동을 준비하였다. ‘내심과 외심’의 원리를 모래 뿌리기 활동을 통해 찾아가는 활동과 이 원리를 
도시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이 중에서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여 수행하도록 하였
다. 이렇게 서로 다른 학습활동을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성향에 따른 ‘표현
의 원리’를 적용하고 다중지능을 활성화하도록 수업을 설계하였다.

참관교사 1 : 제가 관찰한 모둠에서는 ○○가 정확히 외심의 개념을 찾아냈고, □□가 다른 친구들이 흐름을 찾아
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모둠마다 상황이 다를 텐데, 모두가 배움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요.

참관교사 2 : 제가 관찰한 모둠은 사실상 실험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학생들이 스스로 원하는 실험을 선택하도록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교사가 학생의 수준에 맞게 과제를 제시해 주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학교사 : 보편적 학습설계를 공부하면서 다양한 표현 수단 제공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하고 선택을 하도록 했을 때 시행착오를 통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기보다 친한 친구들끼리 서로 몰려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근본적인 한계인 것 같아
요. 스스로 찾아내길 원했으나 대부분의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것 같았고, 제가 자꾸 
개입을 해야 학습활동이 진행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수업의 의도는 ‘표현의 원리’에 따라 자신의 학습성향에 맞는 방식으로 탐구활동을 진행하는 것
이었다. 수학적 개념을 활자화된 추상적 개념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작적 활동을 통해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Bruner(1966)는 동일한 지식도 세 가지 방식(조작적, 영상적, 
상징적)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를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맞게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 수업에
서 제시된 활동은 이 중 ‘조작적 표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의 의도와는 달리 이 수업에서 표현의 원리가 충분히 구현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들이 학습의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게 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교우 관계에 따라 학습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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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선택한 것도 원인이겠지만, 교사가 제시한 학습 방법이 학습자의 다양한 성향을 고려한 활동이라
기보다는 사실상 동일한 성격의 활동이었다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다인수의 학급에
서, 학생들의 개별적 성향을 충분히 고려한 학습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한다는 것을 매우 어려운 과업
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보조공학의 활용, 표현 방법의 선택 (음악)

A중학교 음악교사는 ‘학생이 직접 곡을 만들고, 이를 합동으로 공연하기’라는 프로젝트 수업을 준비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인 ‘배움의 걸림돌 제거, 협력적 학습구조의 형성, 표현 
방식의 다양화’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하고자 하였다. 

우선, 학생들이 오선지 악보를 통해 직접 곡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보조공학 도구인 음
악 앱을 활용하여 누구나 손쉽게 작곡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특수교육에서 흔히 시각장애나 청
각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보조공학을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게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를 적용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작곡한 음원을 모둠원과 공유하였고, 모둠원들은 가장 마음에 
드는 곡을 골라 가사를 공동창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완성된 창작곡을 모둠원들이 함께 연주하는 공연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의 악기
연주 능력은 개인적 적성이나 사교육 경험 등에 따라 격차가 벌어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 수업에서
는 모든 학생이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래에 취미가 있는 학생은 노래로, 악기연주 경험이 있는 학
생은 악기 연주로, 특별한 악기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타악기 연주를 진행
하였다. 모둠별로 연주 연습을 진행한 후 전체 학생들 앞에 공연을 진행하고, 이를 촬영해 유튜브에 탑
재하여 모든 학생이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이러한 음악교사의 수업은 ‘배움의 걸림돌 제거’(보조공학 도구 활용), ‘협력적 학습구조의 형성’(모
둠별 공동창작), ‘다양한 표현수단 활용’(개인의 특성을 살린 연주) 등 A중학교 교사들이 그동안 실천해 
온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를 다양하게 적용한 것이다.

참관교사 1 : 저는 보조도구를 활용하신 게 참 좋더라고요. 콩나물 악보를 모르는 학생도 작곡할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수학시간에 지오지브라라는 공학도구를 쓰는데, 이런 공학도구를 
활용하는 게 보편적 학습설계에서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참관교사 2 : 아이들이 공동작업을 보니, 한 명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면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겠다 싶었어요. 
만약에 음악적 성향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니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충분히 시간을 두어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음악교사 : 이 수업의 의도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보편적 학습설계란 곧 개별화 수업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해요. 핀란드 수업에서 작곡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한 선생님이 대여섯 
명의 학생들을 지도하더라고요. 학생수가 더 줄어야 아이들 성향을 파악하고 개별화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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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교사는 A중학교 교사들이 진행해 온 여러 가지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를 종합적으로 적용하
였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과제를 수행하였지만, 학생들은 거의 모두 ‘창작과 공연’이라는 
도전적 과제에서 성취의 경험을 하였다. 또한,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생 개별적인 특성과 성향에 대한 진단 하에 개별화된 수업 진행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
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실행연구의 경험이 성숙해지면서 이러한 새로운 
과제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2차 실행 후 성찰

A중학교 교사들은 1학기 1차 실행 이후 2학기 2차 실행에서는 특히 ‘표현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각자의 수준이나 성향에 따라 학습과제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수업이 설계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개별적 특성을 진단해야 
하고, Gardener(2006)의 다중지능이론이나 Bruner(1966)의 지식의 표현 원리 등에 입각한 다양한 
학습과제를 설계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관행이나 다인수 학급 상황등 중등학교의 실정을 고려해 볼 
때 결코 쉬운 과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중학교 교사들은 학교의 실정에 맞는 보편적 학습설계의 구현 방안을 찾아내
기 위해 노력해 왔다. 서로 다른 과제를 통해 수학적 원리를 발견하는 수업이나, 각자의 특성에 맞는 음
악 활동을 통해 공동창작 및 공연을 진행하는 수업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물론 A중학교에서 진행한 실행연구 결과가 보편적 타당성을 지니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우선 1
차 실행 주체인 개별 교과 교사가 실행 중 성찰을 바탕으로 2차, 3차 실행을 해 가는 과정을 공동체적
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는 월1회씩 여러 교사가 돌아가며 공개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제약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수업혁신의 원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에는 
1차년도 연구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에, A중학교 교사들은 2차년도 연구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V. 결 론

1.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에 따른 수업혁신 방안 도출

A중학교 교사들이 실행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이로부터 모든 수업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
업혁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A중학교 교사들은 예전에도 배움중심수업의 원리를 구현하
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실행연구를 통해 학교가 부딪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일반화된 원리를 찾
고 이를 모든 교사가 각자의 수업에서 구현하고자 하였다. 특히 보편적 학습설계 실행연구 결과는 일
반적인 배움중심수업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 배움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
하는 방안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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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중학교 교사들은 실행연구 과정을 통해서 ‘실행 중 성찰’과 ‘실행 후 성찰’을 끊임없이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연구자와 협력하여 모든 교사의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정리하였다. 다음은 보편
적 학습설계 실행연구 결과에 따라 연구자와 함께 도출한 ‘A중학교가 지향하는 수업의 원리’이다.

<표 5> ‘A중학교가 지향하는 수업의 원리’ 도출

연구 문제 보편적 학습설계의 개념 
(1차 실행 후 수정)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

학업 수준이 다른 학생들이 모두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업을 진
행해야 하는가?

배움의 걸림돌이 제거된 상태에서, 
학생들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 
이해하고 생각하는 방식, 배운 것
을 표현하는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
도록 하는 수업 설계

1. 배움의 걸림돌 제거

2. 협력적 학습구조 형성

3. 표현 방식의 다양화

󰀻
A중학교가 지향하는 수업의 원리

1. 계획
(1) [덜어내기] 많은 것을 덜어내고 수업구조를 단순화한다.
(2) [사전 피드백] 모범적인 산출물 및 루브릭을 사전에 제시한다.
(3) [정서적 지원] 편안하고 안전한 분위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한다.

2. 과정
(1) [걸림돌 제거] 배움의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움 자료를 제공한다.
(2) [협력의 구조화] 학생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한다.
(3) [선택의 기회] 학습 소재, 학습 방법 등에서 학생이 선택할 기회를 보장한다.

3. 공유 및 성찰
(1) [표현] 목표에 도달했음을 확인하는 다양한 방법을 열어준다.
(2) [성장 지원] 피드백과 재도전을 통해 모든 학생이 성장하도록 돕는다.
(3) [자기 성찰] 교사의 평가, 동료 피드백을 바탕으로 자기를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보편적 학습설계와 같은 새로운 과제를 도입하려면 기존의 수업 방식에서 복잡한 요소를 덜어내고 
수업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편적 학습설계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배움
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학습 
방법이나 표현 방법 등에서 학생이 선택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 등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밖에 피드
백, 성장 지원, 성찰의 기회 제공 등은 모든 수업에 공통적으로 필요하지만,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를 
구현하는 데에 있어서도 필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이는 교사 개인의 실천이 아니라 모든 교사가 함께 
지향해야 할 원리로 자리잡을 때 수업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

A중학교 교사들은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를 기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실천했던 
수업혁신의 맥락에서 이를 도입하였다. 여기에서 도출된 수업의 원리는 교사들의 실행연구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에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특수교육과는 맥락이 다른 일반교육에서도 일반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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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다. 물론 여기서 도출한 수업의 원리가 완결성을 지닌 것은 아니므로, A중학교 교사들은 2
차년도 실행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해 가기로 하였다. 향후 학교현장에서의 연구와 실천을 통해 이러한 
원리가 또다시 갱신되어 가기를 기대해 본다.

2. 시사점 및 제언

A중학교의 보편적 학습설계 실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는 특수교육 분야에서 먼저 연구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일반교육, 중

등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와 실천이 필요하다. 특수교육은 서로 다른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지닌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한명 한명의 특성에 따른 보편적 학습설계에 대
한 연구와 실천이 확산되어 왔다. 초등학교에서도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중등학교
보다는 수월하다. 담임교사가 담임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업과 학생생활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를 우선적으로 
초등학교에서도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확산되어야 하며, 중등학교 역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원리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중등학교는 다인수 학급의 조건 때문에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
가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중등학교에서의 적용 사례에 대한 선행연구가 매우 적은 이유도 여기에 있
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집단지성과 연구자의 전문성이 결합된 실행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A중
학교의 사례는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중등학교에서는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기존 수업혁신의 성과를 
확장하는 가운데 이를 접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적인 중등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보편적 학습설계
의 원리는 매우 낯설 수밖에 없으며, 이 원리를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수업혁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 원리를 도입하려는 전략이 필요하다. 배움중심
수업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배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주목하는 가운데, 학생들 사이의 
협력적 관계 형성을 중시한다. 여기에 ‘배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우선적 지원’이라는 보편적 
학습설계의 지향이 결합될 때 중등학교 교사들도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에 접근할 수 있다. 

셋째, 중등학교에서는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를 단계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특수교
육과는 달리 다인수 학급이라는 조건, 그리고 기존의 수업 방식에 익숙해 있는 중등학교 교사들이 보
편적 학습설계의 원리를 동시에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무리가 따른다. 이런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중등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는 학생들의 정서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참여의 원리’
이다. 이를 위해서는 배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인 배려와 격려가 우선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협력적 학습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적용할 수 있
는 원리는 학생의 인지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표상의 원리’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배움의 
걸림돌 제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도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중등학교에서 적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원리는 학생들의 전략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
한 ‘표현의 원리’이다. 이 원리를 구현하려면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과제를 제시
해야 하며, 학생들이 자신이 배운 지식과 기능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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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상당 수준의 학습 격차가 생겨난 다인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등학교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
천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진단하고자 하는 교사의 노력과 함께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를 모든 수업에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쉽
게 접근할 수 있는 수업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 원리를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 중 하나가 ‘간단하고 직관적인 교수학습’이지만, 역설적이게도 ‘표상의 원리’, 
‘표현의 원리’, ‘참여의 원리’ 등은 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적 상황, 중등학교의 상황에 맞는 원리, 교사라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원리가 새롭
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A중학교에서와 같은 실행연구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
생들 입장에서도 ‘다양한 과제를 자신의 수준에 맞게 선택’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학습의 구조는 단순해야 하며, 학생들도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
지가 친절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편적 학습설계의 원리에 따른 수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당국 차원의 지원이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학교 차원에서는 배움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중층적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
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핀란드에서는 ‘모든 학생을 위한 일반지원’, ‘소수의 학생을 위한 집중지원’, ‘전
문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별지원’ 등 중층적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일상적인 수업만
으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 방안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과
교사, 담임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특수교사, 학교관리자 등이 함께  학생들을 학업적으로나 정서적
으로 세심히 배려하는 전문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보편적 학습설계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
미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진행해 온 협력교사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학
생들이 학습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가정이나 학교 모두에서 방치되는 학생들도 늘어가고 있다. 
학생들이 개별적인 학습 상황이나 성향을 판별할 수 있는 진단 도구의 개발, 협력교사제의 확대, 상담
이나 정신건강 영역의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모두를 위한 교육’ 구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학교 안에서 새로운 수업혁신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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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tion Research on Instructional Innovation Based on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Hyoungbin Lee
Professor,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principle of instruction innovation through 
action research that applies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to middle school classes. 
Teachers of A Middle School has been trying to implement a learning-oriented 
instruction in which all students participate. In this process, there were many difficulties 
in solving the learning-gap between students. To solve this problem, an action research 
was conducted to apply the principle of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in A middle school. 
Under the consultation of middle school teachers and researchers, principles such as 
'formation of a cooperative learning structure', 'removing obstacles to learning', and 
'diversifying expression methods' were applied through pre-meeting, instruction 
observation, and post-meeting. By repeating "reflection in action", Teachers found a way 
to innovate instruction that all teachers can apply. 

Through these action research, the implications for spreading the principles of 
universal learning design were derived as follows. Action research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the school, the combination of existing instruction innovation results and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a step-by-step approach to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principles, and intuitively understandable instruction principles are needed. In addition, 
in order to revitalize this, support from the educational authorities is needed to establish 
a multi-layered support system in school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diagnostic tools 
and the expansion of the cooperative teacher system.

Key Words: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instruction innovation, action research


